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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참고자료

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. 2. 6.(월) 14:00

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 장 김동현 (044-202-8901)

안전보건감독기획과
담당자

사무관 용다솜 (044-202-8902)
사무관 이철호 (044-202-8904)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,

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
-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·개선으로 재발 방지 계획 -

  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(‘22.11.30 

발표)」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‘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

계획을 발표(’23.1.31)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

사망사고*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.  

   * (사고개요) ’23. 2. 3.(금) 10:35경 롯데건설(주)이 시공하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

현장 철거과정에서 지지대 해체 시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사고 발생(근로자 1명 사망)

 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

하여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로,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

‘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「중대재해 

감축 로드맵」의 핵심수단이다. 

 

  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(고시 개정) 및 단계적 의무화(산업

안전보건법 개정)를 추진하면서,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

평가 중심의 점검·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

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

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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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.6.(월)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

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, 특히 동 사고가 

‘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*의 첫 사례인 만큼, 위험성평가 

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

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. 

   * ‘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(’23.1.31 발표)에 따라 3단계로 추진(기존 1회)

↳ (1단계) 위험성평가 등 점검 → (2단계) 확인감독 → (3단계, 필요시) 이행감독  

 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‘가시설 해체작업’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

후, 원인조사와 함께 ｢중대재해처벌법｣,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위반 여부에 

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, 롯데건설(주) 전국 시공현장의 25%에 대해  

감독할 계획(2월 중순)이다.

     


